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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dry eye-related ocular symptoms by conducting a questionnaire                

survey among university students to evaluate the relationship between dry eye symptoms and daily life. Methods: Of the                 

university students who responded to the online survey from March to April 2022, 126 were included. The subjects were                  

divided into a dry eye disease group (DED) and a non-DED group based on whether they had ever been diagnosed with                    

DED by a doctor. The Dry Eye-Related Quality-of-Life Score (DEQS) Korean questionnaire was used to investigate dry                

eye-related ocular symptoms and daily life discomfort using 6 and 9 items, respectively. Results: Of the 126 respondents,                 

15 (11.9%) had DED and 111 (88.1%) were in the non-DED group. Students with ocular fatigue, dryness, and foreign                  

body sensation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in the DED group than in the non-DED group. The total scores for                  

ocular symptom items were 10.07±4.65 and 6.66±5.06 in the two groups, respectively (p=0.016). The total scores for                

discomfort in daily life were 6.07±5.06 points and 3.15±5.00 points in the DED and non-DED groups (p=0.037), respectively.                 

Both the DED and non-DED groups showed a high correlation between the symptoms of dry eye symptoms and                 

discomfort in daily life, with r=0.642 and r=0.679 (p<0.001), respectively. Conclusions: The DED group showed a               

greater correlation between dry eye-related ocular symptoms and daily life than the non-DED group, while dry eye                

symptoms showed a high positive correlation with discomfort in daily life.

Key words: Dry eye symptoms, Ocular fatigue, Dryness, Daily life, Quality of life

································································································································································································································

서 론

최근 우리는 정보 검색, 업무, 학습, 쇼핑, 금융, 음악, 동         

영상 게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일상생활을 컴퓨터, 스마      

트폰, 노트북과 같은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고 있다.[1] 이렇       

게 현대사회에서 정보 습득을 얻고 변화된 생활습관에 적       

응하기 위해서 건강한 눈과 선명한 시력은 필수적으로 요       

구된다. 만약 여러 가지 이유로 시력 감소가 있으면 일상        

생활의 모든 차원에서 광범위한 제한이 발생하여 개인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2]

안구건조증은 눈의 불편감과 시각 장애를 유발하는 눈      

물막과 안구 표면의 다인성 질환이다.[3] 이것은 안과 의사       

가 접하고 있는 가장 흔한 안질환의 하나로,[4] 전 세계적        

으로 최근 미국 성인은 10-14.5%의 유병률을 보인다.[5,6]      

국내의 결과에 따르면, 20세 이상에서 10.4%가 안구건조      

증으로 진단을 받았고, 16.2%가 안구건조증의 증상 경험      

이 있다고 하였다.[7-11]

게다가 급속하게 증가된 스마트폰의 보유율과 코로나     

19의 대유행으로 디지털 매체 사용 시간의 증가는 눈의       

피로와 함께 안구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다.[12,13] 특히, 대       

학 시기는 중고등학교 시절과 비교하면 스마트폰 이용에      

제약이 적고,[12] 다양한 갈등과 고민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       

를 회피하려는 시도로 스마트폰에 몰입할 가능성이 크다.[1]      

현대사회의 생활습관의 변화와 환경오염과 같은 다양한     

원인은 젊은 층의 안구건조증을 증가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대학생의 안구건조증과 삶의 질과의 관련성에     

관한 이전 연구는 미국 NEI에서 개발한 National Eye       

Institute Visual Functioning Index-25(이하 VFQ-25)[14,15]와    

WHO에서 개발한 WHOQOL-BREF 26문항을 사용하였    

다.[16] 그러나, 기존에 사용되어 온 시력관련 삶의 질 설        

문지는 평가 시간이 오래 걸리며, 최근 안구건조증과 관       

련된 일상생활의 불편함에 초점을 맞춘 Dry Eye-Related      

Quality-of-Life Score(DEQS) 설문도구가 개발되었다.[17,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DEQS를 이용하      

여 안구건조증과 관련된 눈 증상과 일상생활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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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2022년 3월부터 4월까지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답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의 윤리 실행과 연구 참여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연구목적과 내용, 응답한 자료에 대한 비밀보장, 그       

리고 응답한 내용은 연구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음       

을 설명하였다. 연구에 동의하지 않는 대상자는 설문조사      

에서 제외하였고, 이상의 과정을 거쳐 142명의 응답을 수       

집하였다. 최종 분석은 이 중에서 결막염, 백내장과 같은       

안질환으로 진단받은 경험이 있거나 지속적인 약물을 복      

용하고 있는 16명을 제외하여 126명을 포함하였다.

연구 도구는 Sakane Y 등[17]과 Tansanguan S 등[18]이 개        

발한 안구건조증과 관련된 일상생활의 불편함에 따른 삶      

의 질 평가도구를 번역하여 활용하였다. 설문 항목은 한글       

로 번역된 것을 사용하여 가능한 원래 설문 항목에 대한        

개념을 충실히 유지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고, 일차 개발       

된 설문지는 한국어와 영어를 사용하는 안과 전공자가 참       

여하여 시험적으로 일부 대학생에게 적용한 후에 보완하      

였다. 설문 문항은 총 15문항으로 크게 안구건조증 관련       

눈 증상 6문항과 그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함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모든 문항에 대한 응답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0점부터 “항상 그렇다” 4점까지 조사       

되었다. 눈 증상과 일상생활의 총점은 각 문항의 합계 점        

수로 산출하여 각각 0~24점, 그리고 0~36점으로 나타내었      

다. 그 외에 성별, 연령, 주당 1일 이상의 콘택트렌즈 착용         

여부, 굴절수술 유무를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안과의사     

로부터 안구건조증을 진단받은 경험이 있는지 조사하여     

안구건조증(DED, dry eye disease group)과 안구건조증이     

없는 두 그룹(non-DED, non-dry eye disease group)으로 구       

분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18.0(SPSS Inc, Chicago, IL, USA) 프       

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분     

석과 기술통계를 사용하였고, 안구건조증 유무에 따른 눈      

증상과 일상생활의 불편함 점수를 비교하기 위해서 Mann-      

Whitney U test를 시행하였다. 또한, 안구건조증과 관련된      

눈 증상과 일상생활의 불편함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Spearman correlation analysis를 분석하였고, 모든     

결과에서 p<0.05인 경우를 유의하다고 간주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에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나타내었다. 대상자      

의 평균 연령은 20.7±2.1세로 남학생이 50명(39.7%), 여학      

생이 76명(60.3%)이었다. 일주일에 콘택트렌즈를 1일 이     

상 착용하는 경우는 51명(40.5%))이었으며, 굴절수술을 받     

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16명(12.7%)으로 나타났다. 흡연      

자와 비흡연자는 각각 29명(23.0%)과 97명(77.0%)이었다.

2. 안구건조증의 진단 유무 

대상자의 안구건조증 진단 여부를 Fig. 1에 나타내었다.      

안과의사로부터 안구건조증을 진단받은 DED 그룹은 전     

체의 15명(11.9%)이었고, 진단받은 경험이 없는 non-DED     

그룹은 111명(88.1%)이었다.

3. 안구건조증 관련 눈 증상

안구건조증과 관련된 6항목의 눈 증상 점수를 Table 2       

에 나타내었다. 전체 대상자의 이물감(OS1)은 0.97±1.03점,     

건조감(OS2)은 1.56±1.27점, 안구 통증(OS3)은 0.70±0.97    

점, 안정피로(OS4)는 1.94±1.16점, 눈꺼풀이 무겁게 느껴지     

는 증상(OS5)은 1.17±1.12점, 그리고 충혈(OS6)은 0.74±0.97     

점을 보였다. 이 중에서 이물감(OS1), 건조감(OS2), 안정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N (%) or Mean±SD

Age (years) 20.7±2.1 (19~30)

Gender
Male 50 (39.7)

Female 76 (60.3)

Contact lens wearing
Yes 51 (40.5)

No 75 (59.5)

Refractive surgery
Yes 16 (12.7)

No 110 (87.3)

Smoking
Yes 29 (23.0)

No 97 (77.0)

Fig. 1. Percentages of dry eye and non-dry eye disease 

groups among the university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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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OS4)는 안구건조증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에서 통      

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눈 증상 항목의 총점은 DED 그룹에서 10.07±4.65점으로      

non-DED 그룹의 6.66±5.06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    

0.016)(Fig. 2a).

4. 안구건조증 관련 일상생활의 영향

안구건조증과 관련된 9항목의 일상생활의 불편함 점수     

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전체 대상자가 안구건조증 관련       

증상으로 일상에서 눈을 뜨기 어려웠던 경험(DL1)은 0.37      

±0.77점, 물체나 글씨를 볼 때 흐리게 보였던 경험(DL2)은       

0.85±0.95점, 빛이 눈부시게 느낀 적(DL3)은 0.65±0.95점,     

눈 증상으로 인해 글씨를 읽기 어려웠던 경험(DL4)은 0.30±       

0.68점, 눈 증상으로 TV, 컴퓨터, 핸드폰을 하기 어려웠던       

경우(DL5)는 0.31±0.77점, 눈 증상으로 괴로운 경험(DL6)은     

0.37±0.81점이었다. 또한, 눈 증상으로 일(학업)에 영향(DL7)     

을 받거나 외출하기 어려웠던 경험(DL8)은 각각 0.29±      

0.74점과 0.19±0.62점이었다. 마지막으로 눈 증상으로 우     

울했던 경험(DL9)은 눈 증상 항목 중에서 0.11±0.48점으      

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고, DED 그룹과 non-DED 그룹        

에서 차이가 없었다. 이 중에서 이물감, 건조감, 안정피로       

는 안구건조증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에서 통계학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 중에서 DED 그룹과 non-DED 그룹 간에 유의한 차        

이를 보인 일상생활의 항목은 DL2(p=0.001), DL4(p=0.048),     

DL6(p=0.049), DL7(p=0.027)이었다.

일상생활의 불편함 총점은 DED 그룹에서 6.07±5.06점     

으로 non-DED 그룹의 3.15±5.00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p=0.037)(Fig. 2b).

5. 안구건조증 관련 눈 증상과 일상생활의 관계

Fig. 3에는 안구건조증 관련 전체 눈 증상과 일상생활 불        

편함 총합의 상관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a는 전체 대상자,       

b는 DED 그룹과 non-DED 그룹에서 두 변수 간의 상관성        

을 나타내었다. 전체 대상자의 눈 증상과 일상생활 불편함       

의 상관계수는 0.679(p<0.001)로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     

DED 그룹과 non-DED 그룹에서 두 변수 간의 상관계수는       

각각 0.679(p<0.001)와 0.642(p<0.001)로 모두 안구건조증    

관련 눈 증상이 심할수록 일상생활의 불편함도 커졌다.

Fig. 2. Total scores for dry eye-related ocular symptoms and 

impact on daily life among the university students.

Table 2. Scores for dry eye-related ocular symptoms among the university students

Total DED non-DED
p-value

Score

(OS1) Foreign body sensation 0.97±1.03 1.60±0.91 0.88±1.03 0.005*

(OS2) Dry sensation in eyes 1.56±1.27 2.87±0.92 1.39±1.21 <0.001*

(OS3) Painful or sore eyes 0.70±0.97 0.67±0.82 0.70±0.99 0.863*

(OS4) Ocular fatigue 1.94±1.16 2.47±1.19 1.86±1.17 0.048*

(OS5) Heavy sensation in eyelids 1.17±1.12 1.47±1.30 1.13±1.10 0.315*

(OS6) Redness in eyes 0.74±0.97 1.00±1.06 0.70±0.95 0.244*

Total 7.06±5.11 10.07±4.65 6.66±5.06 0.016*

OS: ocular symptoms; DED: dry eye disease;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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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안구건조증과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분석하여 안구건조증 관련눈 증상과 일상생활과     

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의 안구건조증 환      

자는 점차 증가하여 2020년 기준 245만 명으로 10년 전의        

186만 명과 비교하여 약 59만 명(31.7%)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19] 게다가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후에는 스마      

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크게 증가하여 노년층에서 주로      

발생했던 안구건조증이 이제는 점점 젊은 성인에서도 발      

생한다고 보고되고 있다.[12,20] 따라서, 안구건조증과 관련     

된 눈 증상이 이들 젊은 층의 일상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 파악해야 할 필요성도 커졌다. 

선행 연구에서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는 시간이 증가함      

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 문제는 눈의 피로가 가장 많이 나         

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2,20] 본 연구에서도 눈의 피       

로는 DED와 non-DED 그룹에서 모두 가장 높았고, 그다음       

으로는 눈의 건조감과 이물감을 호소하였다. 선행연구에     

서는 안구건조증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주요 자각 증상으      

로 건조감, 모래가 들어간 느낌, 피곤함, 이물감 등의 불편        

한 증상들을 호소한다고 하였다.[21,22] 본 연구에서도 DED      

그룹에서 non-DED 그룹보다 안구 건조의 자각 증상이 높       

게 나타나 이전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21,22]

안구건조증과 관련된 눈 증상은 건강 관련 삶의 질 평        

가에서 정상에 비해 더 낮은 점수를 보였다.[16] Park 등[16]        

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건성안이 신체적인 영역을 넘어 전       

반적인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안구건조증으로 인해 시각적 생활과 관련된 일상생활에서     

어떤 불편함을 느끼는지 분석하였다. 사물을 볼 때 흐리게       

보이거나 빛이 눈부시게 보인다는 항목에서 가장 큰 불편       

함을 보였고, DED와 non-DED 그룹에서 전체적인 일상생      

활의 불편함 총점은 유의한 차이를 보여 안구건조증이 일       

Table 3. Scores for impact on dry eye-related daily life among the university students

Total DED non-DED
p-value

Score

(DL1) Difficulty opening eyes 0.37±0.77 0.53±0.83 0.35±0.76 0.324

(DL2) Blurred vision when watching something 0.85±0.95 1.60±0.99 0.75±0.90 0.001*

(DL3) Sensitivity to bright light 0.65±0.95 1.00±1.07 0.60±0.93 0.096

(DL4) Problems with eyes when reading 0.30±0.68 0.53±0.74 0.27±0.67 0.048*

(DL5) Problems with eyes when watching television, looking at a computer or using 

a cell phone
0.31±0.77 0.40±0.63 0.30±0.79 0.155

(DL6) Feeling distracted because of eye symptoms 0.37±0.81 0.60±0.91 0.34±0.79 0.049*

(DL7) Eye symptoms affecting work 0.29±0.74 0.73±1.28 0.23±0.62 0.027*

(DL8) Not feeling like going out because of eye symptoms 0.19±0.62 0.47±1.01 0.15±0.53 0.209

(DL9) Feeling depressed because of eye symptoms 0.11±0.48 0.07±0.26 0.12±0.50 0.986

Total 3.50±5.08 6.07±5.06 3.15±5.00 0.037*

DL: daily life; DED: dry eye disease; *: p<0.05

Fig. 3.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dry eye-related ocular 

symptoms and impact on daily life among the 

university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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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개발된 안구건조증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개발된 안구건조증 관련 눈       

증상과 일상생활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둘 간의 관련성을      

제시하고자 하였고, 우리의 연구와 유사하게 분석한     

Tansanguan S등[18]의 연구에서도 안구건조증 관련 눈 증상은      

사물을 볼 때 흐려 보이는 항목에서 가장 불편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의 연구에서 안구건조증 증상과 일      

상생활의 불편함은 r=0.679의 상관성을 보여 젊은 층에서      

둘 간의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의사에게 진단받은 경험이 있는 DED 그룹은 전       

체 대상자의 11.9%로 20대의 대학생에서도 높은 진단 결       

과를 보였다. 최근 조사된 태국 방콕지역 대학생의 안구건       

조증 진단 유병률은 8.15%로 젊은 층에서도 안구건조증      

의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23] 이번 결과는 젊        

은 층의 안구건조증과 관련된 공중 보건 증진을 위한 기        

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DED 그        

룹의 인원이 많지 않아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       

점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계속되는 팬데믹 상황과 디지       

털 매체의 사용 증가에 따라 안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         

록 안구건조증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역에 대해 변화된      

환경에서 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와 관       

련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결 론

본 연구는 대학생 126명을 대상으로 안구건조증 관련      

눈 증상과 일상생활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DED 그룹은 non-DED 그룹에 비해 높은 눈        

증상을 보였고, 특히, 안정피로, 건조감, 이물감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안구건조증 눈 증상       

과 일상생활의 불편함은 높은 양의 상관성을 보였고,      

DED 그룹의 일상생활 불편함은 non-DED 그룹보다 높았      

다. 최근 안구건조증 환자는 젊은 층에서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안구건조증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      

치므로 젊은 층에서도 안구건조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줄이기 위한 공중 보건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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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에서 안구건조증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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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백석대학교 안경광학과, 교수, 천안 3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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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일(2022년 5월 7일), 수정일(2022년 5월 18일), 게재확정일(2022년 5월 25일)

목적: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안구건조증의 증상을 조사하고, 안구건조증 관련 눈 증상과 일상            

생활의 상관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2022년 3월부터 4월까지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답한 대학생 126명을 대             

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는 의사에게 안구건조증으로 진단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안구건조증 그룹(DED)과 그렇지 않           

은 그룹(non-DED)으로 구분하였다. 안구건조증 관련 눈 증상과 일상생활의 불편함은 DEQS(Dry Eye–Related          

Quality-of-Life Score) 한국어 설문지를 이용하여 각각 6문항과 9문항을 조사하였다. 결과: 126명의 응답자 중 DED             

그룹은 15명(11.9%)이었고, non-DED 그룹은 111명(88.1%)이었다. 안정피로, 건조감, 이물감이 있는 학생은 DED 그           

룹에서 non-DED 그룹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많았다. 눈 증상 항목의 총점은 두 그룹에서 각각 10.07±4.65점             

과 6.66±5.06점이었다(p=0.016). 일상생활 불편함의 총점은 DED 그룹 6.07±5.06점, non-DED 그룹 3.15±5.00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37). 두 그룹 모두 안구건조증 증상과 일상생활의 불편함 간에 r=0.642와 r=0.679로 높             

은 상관관계를 보였다(p<0.001). 결론: 대학생을 대상으로 DED 그룹은 non-DED 그룹 보다 눈 증상과 일상생활 간              

이 관련성이 컸고, 안구건조증 증상은 일상생활의 불편함과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주제어: 안구건조증, 안정피로, 건조감, 일상생활,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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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 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1. 귀하의 나이는? (만  세)

 2. 귀하의 성별은? □ 남자 □ 여자

 3. 콘택트렌즈를 주 1회 이상 착용하십니까? □ 예 □ 아니오

 4. 각막교정굴절수술(라식 또는 라섹)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5. 현재 흡연을 하십니까? □ 예 □ 아니오

 6. 현재 꾸준히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6-1. 현재 꾸준히 복용하고 있는 약은 무엇입니까?　(　　　 )

B. 안구건조증 진단 여부

귀하는 안과의사로부터 안구건조증으로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C. 안구건조증 관련 눈 증상

*지난 1주일 동안 다음과 같은 눈증상이 있었습니까? 

전혀없음 드물게 보통 자주 항상 있었음

(1) 눈에 이물감이 있었다

(2) 눈이 건조했다

(3) 눈이 욱신욱신 아팠다

(4) 눈꺼풀이 무겁게 느껴졌다

(5) 눈이 충혈되었다

D. 일상생활의 영향

*지난 1주일 동안 눈 증상으로 인해서 다음과 같은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았습니까? 

전혀 없음 드물게 보통 자주 항상 있었음

(1) 눈을 뜨기 어려웠다

(2) 물체나 글씨를 볼때 흐리게 보였다

(3) 빛이 눈부시게 느껴졌다

(4) 눈 증상으로 인해 글씨를 읽기 어려웠다

(5) 눈 증상으로 인해 TV, 컴퓨터, 핸드폰을 하기 

어려웠다

(6) 눈 증상으로 괴롭다고 느꼈다

(7) 눈 증상으로 일(학업)에 나쁜 영향을 받았다

(8) 눈 증상때문에 외출하기 싫었다

(9) 눈 증상으로 우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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